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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특공대 투입하여 월드컵 거리 응원 

안전관리에 만전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에서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 우리나라 

경기일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 응원 시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

하여 인파관리 등 행사장 질서유지와 대테러 안전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 대표팀의 1차전이 열리는 11. 24.(목)에는 전국 12개소에 4

만여 명이 운집하여 거리 응원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어제 서

울시에서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광화문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 11. 24.(목) 지역별 거리 응원 예상 현황

   

서 울 광화문광장, 1만 5천 명 대 구 경북대 공대식당, 200명

경 기
수원월드컵경기장, 2만 명 인 천 송도 컨벤시아, 1,000명

수원공고 체육관, 300명 대 전 충남대 체육관, 200명

전 북

전주대 대운동장, 2,000명 충 북 충북대 공연장, 300명

익산시 영등공원, 300명
경 북

안동대 중앙광장, 150명

군산 나운동 주차장, 100명 영남대 학생관, 300명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경찰관 41명과 8개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

리 할 예정으로, 사전 준비단계부터 지자체·주최 측과 합동으로 지하철역 출

입구, 무대 주변, 경사로 등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지자체·주최 



  

측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폭

발물 검색 등 대테러 안전 활동도 병행한다.

 행사장은 구획을 나누어 인파를 분산하고, 관측조를 운영해 인파가 집결

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거리 응원 종료 직후에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

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역별로 퇴장로를 구분하고, 인근 유흥가 등에 

뒤풀이를 위한 인파 밀집시에도 기동대 등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경찰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거리 응원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시민들이 적극

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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